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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마음을 숨기려고 해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는 늘 무방비가 된다.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행동과 표정

에서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특히 연애 초기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머릿속이 온통 그 사람으로 가득 차

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불쑥불쑥 튀어나

오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나의 마음을 들

키는 것만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만 어쩔 수 없다.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

동들을 인터넷매체‘인사이트’가 소개했다.

1. 약속 시간에 늦어도 화를 내지 않는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약속 시간에 10분만 늦어도 화를 

냈겠지만 그가 약속 시간에 늦게 나타나도 신기하게도 

화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기다리는 동안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두

근거림과 설렘을 가지고 거울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설

상 화가 났다 하더라도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언제 그

랬느냐는 듯이 화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만다.

2.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이 늘어난다.

친구들을 만나면 어느새 대화는 그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간다. 아직 말해주어야 할 그에 대한 장점이 많이 

남아있는데 친구들을 이미 충분히 들었다는 듯 화제를 

돌리려 한다.

예전에는 자신의 연애사를 친구들 앞에서 말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자연스럽게 그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이

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변화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신

기할 따름이다. 

3. 어떻게든 약속을 잡는다.

서로 각자 생활을 하다 보면 부득이 만날 수 없는 날도 

있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잠깐만이라도 얼굴을 

보기 위해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약속을 잡는다. 퇴근 

후도 좋고, 늦은 밤도 상관 없다. 

아무리 피곤한 일이 있었어도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피곤이 바람과 함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다.

4. 힘이 되어주고 싶어한다.

그의 힘들고 외로운 모습을 볼 때면 그에게 큰 힘이 되

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의 고민을 함께 떠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

이지만, 그 사람이 바로 그라면 어떤 고민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다. 

그의 힘든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커다란 고통

이 아닐 수 없다.

5. 애교가 늘어난다.

평소 무뚝뚝한 성격이라며 여성스럽지 않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그의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쩍 

애교가 늘어났음을 느낀다.

말끝을 늘리는 것은 물론, 질투, 앙탈 등 전에는 상상

할 수도 없었던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스스로 놀랄 때

도 적지 않다. 

남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닭살스럽게 느껴지다가도 

그의 앞에서 자신도 역시 그런 언행을 하는 모습을 자

각하는 순간 무뚝뚝했던 자신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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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남자를 진짜 사랑할 때’ 하는 행동


